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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양, 폐석회 320만톤 처리 “난항”
시민․지역단체, 소극적 피해보상 반발 … 매립지 용도변경에 반대

인천시와 시민단체 등이 합의한 <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 320여만톤 처리방안>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

반대하고 나섰다.

<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>,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자센터, 민주노동당 남구지구당, 인천대와 인하대 총

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<폐석회의 올바른 처리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남구대책위원회>는 5월20일 폐석회를 

묻을 유수지 용도변경 등 폐석회 처리 계획을 중단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나섰다.

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“폐석회 처리 방안에는 폐석회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과 관련해 동양제철화학이 

신고 접수창구를 개설하도록 돼 있으나 피해조사 주체 및 피해범위, 보상기준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동양 측

은 피해 신고 주민들에게 구체적 증거를 요구하며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”고 주장했다.

이어 ▷피해보상을 위한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 ▷피해보상이 선행되지 않는 한 

폐석회를 매립할 10만6000평의 유수지 용도변경 중단 ▷시민단체와 주민대표, 남구, 남구의회로 구성된 <폐석

회의 올바른 매립을 위한 공동 감시단> 구성 등을 요구했다.

대책위원회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남구 주민 1만명 서명운동 및 인천시장․남구청장 면담 등을 

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.

한편, 인천시와 남구,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, 기업 등은 2004년 12월 말 폐석회 320여만톤을 회사공

장 내 유수지에 매립하고 녹지와 체육시설을 조성해 남구에 사용권을 넘기되 유수지가 없어지는 대신 송도신

도시 8공구에 40여만평의 친수공간을 만들어 인천시에 기증하도록 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했다. 매립은 2006년 

상반기에 착수해 2007년 6월 말까지 완료토록 돼 있다.

인천시는 유수지를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로 용도변경하기로 했으며, 당시 용도변경은 엄청난 특혜라는 지적

이 일었다.

인천시 관계자는 “이미 합의한 사항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다만 시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동양제철화

학이 성의를 갖고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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